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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이순신을 말할 때 또는 그의 국제적 지명도를 평가할 때 영국의 해군

제독 넬손과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해이 하지로와 비유하곤 한다. 나는 어

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 손으로 한뼘 두께의 세계대사전(문학박사 조의설 감

수 각분야 20명의 교수 참여 민중서관 1976년 발행)을 들춰 보았다.  

넬손(1758 ~ 1805) 영국 해군제독 ­­ 1805년 10월 빌리노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에스파니아 연합함대를 트라팔가 압바다에서 포착한 넬손제독의 

영국함대는 이를 대파시킴으로써 나폴레온의 영국 상륙을 최종적으로 저지

시켰다. 

러일전쟁(1904 ~ 1905)­­ 막강한 러시아 발틱함대를 일본 해군연합함대

(사령관 도고해이하지로)가 조선해협 해전에서 대승함으로써 러일전쟁을 승

리로 이끈다 ­­ 계속해서 뒤져보았다. 아무데도 없다. 

이순신은 고사하고 ‘임진왜란’ 그 자체가 없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기

대에 불과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계사 대사전은 순전히 한국의 석학들

에 의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사전이라 할 때 그리고 세계사 사전을 만드는데 

어떤 국제기구의 감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임진왜란은 조

선과 일본이 자국의 운명을 걸고 싸운 7년 전쟁이다. 

어느 나라, 어떤 세계사 대사전에도 등제 되고도 남을 충분한 정쟁사이다. 

넬손이나 도고해이하지로는 연합함대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자국의 전국가적 차원의 병력, 선박 군장비 등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넘칠 전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해상전투에 임했다. 그러나 우리의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어떠했던가. 전선 판옥선 거북선은 스스로 건조해야 

하였고,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충당하여야 하였으며, 몰려오는 피난민을 먹

여 살려야 하였고 그러면서 왕실의 식량까지 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

디 그 뿐인가. 이순신을 나라의 수호신과 같이 믿고 따르는 백성! 이에 대

한 국왕의 질투! 전쟁보다도 당파 이익이 우선하는 중상모략! 이순신을 제

거하기 위한 왜장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책략! 그리고 드디어 ‘백의종군’. 

이 때 이순신은 그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나가 싸

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넬손과 도고해이하지로는 우리 이순신이 독백한 



바와 같이 “그래도 나는 나가 싸워야 한다” 했을까? 아니면 총부리를 뒤

로 돌렸을까! 물론 이순신을 넬손이나 도고해이지로와 비유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르다. 문제는 임진왜란(1592 ~ 1599)이다. 두 개의 국

가가 국가의 생사를 걸고 싸운 것은 ‘난’이 아니라 ‘전쟁’이다. 7년전

쟁 임진왜란은 ‘난’이 아니라 ‘조일전쟁’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조선이 원하지 않고 왜놈들이 자기 멋대로 조선땅에 

와서 난장판을 치고 간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니 이것은 ‘조일전쟁’이

라 할 수 없다고. 

바로 이것이 상투 틀고 앉아 논하는 자위행위적 논술이다. 똑 같은 논법이 

제일공화국(이승만정권) 시절에도 있었다. 6. 25는 불법단테인 김일성 집단

이 기습해 들어와 살상을 하고 돌아간 난동, 즉.. 6.25동란, 6. 25 사변이

지 절대로 한국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하면 북괴를 국가로 인정

하는 꼴이 되고 이것은 반공법 위반이라는 이승만 정권치하의 논법이다.  

나는 60년대 임진왜란을 조일전쟁으로 서술한 글을 사상계(사장 장준하)에 

썼다가 필화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간신히 빠져나온 일이 있다. 나의 소

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임진왜란’은 ‘조일전쟁’으로 인식하고 말

하고 그렇게 써야 한다. 임진왜란은 수구 유교적 발상이고 일본이 가장 원

하는 식민사관적 발상이다. 

임진왜란을 조일전쟁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 사학계에 적극적으

로 홍보해 나갈 때 브리태니카를 포함하여 만국의 세계사 사전에 조일전쟁

을 비롯, 해군제독 이순신도 영광스럽게 기재될 것이다. 

일본이 세계지도상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 위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반만이라도 따라가자! 그때 이순신은 비좁은 명량

해협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해군제독 이순신으로서 세계 해군 전사에 우

뚝 설 것이다. 


